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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학기를 맞이하여
그 결과물로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지도하
에 무사히 그 과정을 지나온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으로 생각하여 지도를 받을 때마다 긴장이 되었
지만,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지도로 감동을 주신 원종욱 교수님, 부족한 논
문이지만 마지막까지 세심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강성규 교수님, 그리고
수업 때가 항상 기다려졌던 김치년 교수님,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
니다. 노재훈 교수님, 윤진하 교수님을 비롯하여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열의를 가지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모든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도중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함
께 해주었던 동기 학우님들의 격려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새롬 선생님, 민정 선생님, 유경 선생님, 지우 선생님 모두 좋은 인연으로 앞
으로도 함께하길 바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항상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저를 적극 지지해주는 사
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
다. 지면으로 모두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저를 아끼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이 헛되지 않게 사회에서 그 쓰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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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극
소량 노출 또는 불검출 되는 물질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
이 있고, 반면에 새로운 물질에 대한 특수검진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외국 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의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각국의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한국과 일본은 법으로 정한 대상 물질에 노출되
는 근로자 이며, 독일과 영국은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선정한다.
둘째,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는 한국은 6개월 ~ 24개월로 유해인자 별로
그 주기가 상이하였고, 일본은 대부분 6개월 이었으며, 독일은 12개월 ~ 24개
월, 영국은 12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했다.
셋째, 특수건강진단 항목은 한국은 178종이며, 일본은 유기용제 14종, 연
(납), 4알킬연(납), 특정화학물질, 고기압, 전리방사선, 석면 등이었으며, 독일은
G1~G46 조항과 건강진단 대상 규정작업과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특수건
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영국은 Schedule 6에 나온 항목과 건강 위험성 평가에
따라 건강감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특수건강진단을 작업장의 건강 위험성 평
가를 토대로 검사항목, 주기, 대상 근로자 선정 등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산업의, 산업보건전문가,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
다. 특히 단순히 법을 지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의 접점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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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과정 마다 철저한 참여가 보장되
어야 할 것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병 발생을 사전에 예
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며 근로자
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2016년 휴대폰 부품 CNC가공 현장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인해 6명이 실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을 고용한 업체
에서는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적절한 환기시설
미설치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근탁 등, 2017).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사업주의 중요한 의무임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드는
특수건강진단을 불필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과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
만,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건
강진단을 실시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농도가 노출기준의 10% 미만인
경우는 물론이고, 불검출이라고 해도 특수건강진단은 예외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나 보건관리자 입장에서는 극소량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특
수건강진단을 불필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더군다나 특수건강진단이 사업장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더욱 불필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런 문제가 특수건강진단 전체를 불필요하게 생각하도록 하여 특수건강진단 본
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연구에 따르면(2007) '한국과 같이 법으로 건강진단대상
과 방법을 규정해 놓고, 그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정 받은 건강진단기관에 의
해 근로자 건강진단이 실시되며, 사업장내 전체 산업보건관리와는 별개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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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제도가 운영되는 나라는 없으며, 특히 21세기 진입과 함께 유럽 국가들
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보건서비스방식을 크게 바꾸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고 하였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관련하여 유해인자 노출여
부의 정도와 상관없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되어 불
필요한 수검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
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과도하게 선정하여 일
부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김용규 등, 2007).
반대로 강영중 등(2015)에 따르면 비사무직 근로자들 중에는 특수검진 대상
에 해당되지 않지만 다양한 물질과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있으며, 이들
의 건강 유해성에 관련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사항이 없더라도 잠재적 유해환
경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고
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2017년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르면 직업병 요관찰자(C1)는 전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의 14.5%, 직업병 유소견자(D1)는 1.3%였다. 또한 직업병
유소견자(D1)의 질병 종류를 보면 비교적 진단이 용이한 소음성난청(96.8%),
진폐증(1.7%) 등을 제외하면, 금속류 중독(0.9%), 유기화합물 중독(0.3%), 산·
알칼리, 가스상 물질 중독(0.1%)의 순이었다. 즉, 직업병 유소견자의 질병 종
류 중 소음성난청과 진폐증 외의 질병 종류 비율은 1.5%정도 이다(고용노동
부, 2017년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전체 수검자 중 건강진단을 통해 채 2%가 되지 않는 직업병 유소견자를 찾
아내는 현행의 건강진단제도의 비효율성을 외국의 제도와 비교해 봄으로써 효
율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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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 건강진단제도 중 특수건강진단제도 현행법 및 선
행연구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독일, 영국, 일본의 특수건강진단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특수건강진단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는 데 기여
하는 것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의 특수건강진단제도를 선행연구, 문헌고찰 및 관
련 법령을 통해 파악하여 비교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고찰
우리나라 및 독일, 영국, 일본의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기존의 연구 문헌 및
각국의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각 국을 비교하였다.
2) 외국 사례
외국 사례는 독일, 영국, 일본으로 3개국을 선정하였는데, 각국의 특징과 선
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독일은 독특한 산업의(Durchgangsarzt : DA)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해 일정한 수련을 거친 산업의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진단에서도 산업의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특별한 장점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영국은 산업혁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국가로 1950년대 제정된
공장법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근로자의 노동과 건강에 대한 법 제정이 먼저
이루어진 나라이다. 현재의 영국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어떠한 건강진단 제
도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일본은 우리와 인접한 국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
다. 한국의 건강검진 제도와 건강검진 산업의 발전도 일본의 사례로부터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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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받았다.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또한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모
델로 하였고,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를,
2010년 본격화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도 일본의 특정건강진단 등을 모델로
하고 있다(김명희 등, 2015).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건강검진 제도의 현황과




국가별로 법체계가 상이하다. 산업보건 및 특수건강진단 또한 법체계의 영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비교하기에 앞서 각 나
라별 법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체계는 크게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체계에 따라 법을 수용하고 순응하는 방법이 다르다. 따라
서 먼저 대륙법과 영미법의 특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대륙법과 영미법에 대하여 김범주(2011)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륙법계란 영미법에 상대가 되는 개념으로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고 내용적
으로는 로마법적 요소가 많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대륙국가의 법을 말한다.
프랑스ㆍ독일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정법상 행정법이라는 특수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일반사법재판소로부터 독립한 행정재판소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보장하는 국가, 즉 행정제도국가를 대륙법계 국가라 한다.
영미법계란 구체적 사실을 중시하며, 관습법ㆍ판례법이 중심이며, 제정법은
있더라도 특수법력에 한정되는 영국과 대륙계통의 법을 말한다. 영ㆍ미법계는
국가권력과 개인의 권리자유와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에 관한 법'으로서의 특색을 가진 대륙법계와는 차이가 있다.
성문법은 국가에서 제정하여 문서로 나타내고 공포된 법으로 다시 말해 일
일이 지켜야 할 것들이 정해지고, 이것을 어겼을 때 처벌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미법, 즉 관습법의 경우 문서로 명확히 정한 것은 아니나 관습
에 의해 형성된 법으로 실질적인 행위규범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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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성문법체계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법률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을 받지만, 영미법과 같은 경우는 마
땅히 해야 할 일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포괄적인 규정에
합당한지 법 상식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법체계에서




특수건강진단 제도 비교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국에서의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 알아보았다. 근로자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진단의 내용
과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자에 대해 실
시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
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으로 구
분된다.
근로자 건강진단은 그 목적과 필요에 따라 대상과 주기를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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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의 근로자 건강진단
종
류






















































표 1. 한국의 근로자 건강진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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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의 근로자 건강진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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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특수건강진단 제도 비교
3.1 특수건강진단 제도
특수건강진단 제도는 앞서 확인한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중 하나로 직업
병예방 및 근로자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안
전보건법으로 정하고 있다(조흠학, 2010).
1) 국가별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근로자 건강진단은 나라마다 그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특성으로는 크게 일
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이직 후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특정한 작업을 한 후 이직하여 완전히
다른 일에 종사하게 되더라도 과거의 직업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얻게 될지 모르는 직업병 예방에 유용하다.
독일의 건강진단 스케줄을 보면 일반건강진단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일반병
력과 직업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의 특수건강진단은 특수한 노출에 대
한 영향과 필요한 진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떠한 것이
발견되거나 검진 결과가 불명확할 때는 추가 검진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산
업의는 해당 작업자에게서 발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
도록 권고하거나, 소개하는 등의 형태로 다른 의료전문가와의 상담을 요구할
수 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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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별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 특정 업무
1. 다량의 고열 물체를 취급하는 업무와 혹서 장소에서 업무
2. 라듐, X선 및 기타 유해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
3. 먼지 또는 분말을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업무
4. 이상 기압 하에서의 업무
5. 신체에 현저한 진동을 주는 업무
6. 중량물 취급 등 큰 무게를 다루는 업무
7.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
8. 갱내에서의 업무
9. 심야업을 포함한 업무
10. 수은, 비소, 염산, 질산, 황산, 청산, 페놀,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 물질 취
급 업무
11. 병원체에 의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업무
국가 정의
독일
일반예방건강진단 : 채용 시, 임시
특수예방건강진단 : 배치 전, 정기(배치 후 첫 번째, 후속)
이직 후 수시
영국 법률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일본
일반건강진단 : 고용 시점, 정기건강진단, *특정 업무 종사자 건
강진단(심야 근무 등 특정 업무 종사 근로자), 해외 파견 근로자









Fig. 1. German occupational medical examination schedule.
* DGUV (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 ; Guidelines for Occupational
Medical Exa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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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 근거와 실시 주체
대부분 법으로 특수건강진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체는 모두 사
업주에게 있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법률 수준에서 규정하지는 않
지만, 사업주의 의무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보장 조치에 대하여 규정되어있다
(이종한 등, 2016).
일본의 특수건강진단은 후생노동성령 노동안전위생법 제66조에 의한 법적
건강진단이다(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유해한 업무로 정
령（政令）으로 정한 사항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사가 특별 항목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하며, 유해한 업무로 정령
으로 정한 업무에 종사 시킨 적이 있는 근로자로, 현재도 고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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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가별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거와 실시 주체






유해물질 관리 규칙(COSHH)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보장 조치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법률 수준에서





(고압 실내 작업, 잠수 작업, 방사선 업무,





표 4. 한국과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Act) 조문 대조표
* 영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법령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연구(2016)
한국 영국
제 41 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등에서 관련 내용을
규율
제 41 조의 2(위험성평가)
1999 년 안전보건경영규칙에서
규정
제 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 42 조(작업환경측정 등)
법률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제 42 조의 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제 43 조(건강진단)
제 44 조(건강관리수첩)
제 45 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제 46 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제 47 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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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 주기
네 나라 모두 해당 물질 사용 전에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었
다. 독일은 12~24개월의 주기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도 주기의 조정이 가능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몇 주간 통증이 지속된 후 또는 육체적
불편으로 일을 지속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
별적인 케이스로 예를 들어 개인의 건강이 단기간 우려되는 경우, 통증과 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심되어 작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이다(Guidelines for
Occupational Medical Examinations).
영국은 Schedule 6(부록 4)에 명시된 물질에 노출되거나 해당 작업 목록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COSHH에서 요구하는 건강감시를 실시하되 그 주기는 12
개월을 넘거나, 지정된 의사가 요구하는 더 짧은 주기를 넘어서는 안 된다
(COSHH).
일본의 경우는 주로6개월 주기로 실시되고 있었다. 유기용제의 경우 유기용
제 중독 예방규칙 제29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유기용제중독 예방규칙은 유기
용제 중독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측정 실시와 평가, 건강진단의 실시, 보호구,
국소배기장치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한국의 실시 주기는 유해성이 큰 화학물질 몇 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6개
월 이내의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거치고, 이후 12개월의 주기로 실
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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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가별 특수건강진단 건강진단 실시 주기
국가 실시 주기 비고
독일 12개월 ~ 24개월
의사의 판단으로 개개인의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주기
조정/
노출 전, 노출 중, 최종 노출
시, 노출 후(발암성 물질 노출
시)
영국 12개월 이하 -
일본 야간업무 종사자 : 6개월 *표7
한국
6개월 ~ 24개월,
(유해인자 별로 주기 상이)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1개월 ~ 12개월
- 20 -
표 6. 한국의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 <개정 2009.8.7>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표 7. 일본의 특수건강진단 종류에 따른 실시 기간
* 노동안전위생법
구분 건강진단 종류 관련 규칙 실시 기간




유기용제 중독 예방규칙 제29조 6월
3 납 건강진단 납 중독 예방규칙 제53조 6월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 규칙 제39조 -




전리방사선 장해규칙 제56조 6월
8 석면 건강진단 석면장해 예방규칙 제40조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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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 주기 단축에 대한 기준 여부
각 국의 실시 주기 단축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니 독일, 영국, 일본 모두 별
도의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국만 일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실시 주기 단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
었는데, 주기 단축 조건에 해당 시 다음 회에 한정하여 그 주기가 1/2로 조정
된다. 이 주기 단축 조건은 3가지로 첫째,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
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둘째,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의 해
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의사의 판정에 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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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가별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 단축에 대한 기준 여부
국가 기준 여부 기준 내용 비고
독일 X - -
영국 X - -





제 99 조의 2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3.2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기준
각 국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 독일의 경우 유해물질 취급
여부와 위험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모든 예방 수단에도 불구하
고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자의 건강에 상당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의
사나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건강진단이 고려되어야 한다(Guidelines
for Occupational Medical Examinations).
영국은 건강 위험성 평가에 의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대
상이 된다(김용규 등, 2007). 영국은 Schedule 6(부록 4)에 명시된 물질에 노출
되거나 해당 작업 목록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COSHH에서 요구하는 건강감시
를 실시하여야 한다(COSHH).
일본과 한국은 유사하게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하는 대상 물질이 정해져 있
었는데, 노출의 정도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표 9. 국가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선정 기준
독일 유해물질취급 여부 + 위험성 평가
영국
건강 위험성 평가에 의해 건강에 유해한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일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한국 특수건강진단 대상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
- 25 -
3.3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각 국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 물질에 차이는
있지만 그 대상이 정해져 있다.
영국의 경우 대상 화학물질은 몇 가지만 지정되어 있어, 대상 물질의 수가
적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 감시를
하여야 한다(김용규 등, 2007). 이러한 체계로 바뀌기 전에 대상이었던 물질들
도 여전히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국의 경우 노출이 중
단되더라도 담당의사가 해당 물질에 대한 의학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주는 그에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건강관리수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유기용제 14종을 비롯하여 특정화학물질 등이 그 대상 유해인자 이
며, 한국의 경우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으로 구분되는 178
종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었다. 최근 들어 계속 그 대상이 증가되는 추세이며
이는 어떠한 직업성 질병이 발생되어 이슈가 된 물질과 외국의 연구를 모니터
링 하여, 대상 물질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독일은 G1~G46 조항(부록 3)과 건강진단 대상 규정작업과 유해물질에 노출
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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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국가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건강감시 :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 노출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모니터
링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것.
국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독일 G1~G46 조항과 건강진단 대상 규정작업과 유해물질
영국
대상 화학물질은 특정 몇 가지만 지정, 기타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 건강 위험성
평가에 따라 건강감시* 제공
일본
유기용제 14 종, 납, 4알킬연, 특정화학물질, 고기압, 전리방사선,
석면 등
한국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178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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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특수건강진단 결과 판정
독일은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근무 적합, 근무 부적합으로 판정하였고,
영구적인 건강 영향으로 판정된 경우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영국은 규정 유해물질이며 노출 수준이 높은 경우 필수적 건강관리로 판정
하였으며, 노출 수준이 낮은 경우 선택적 건강관리로 판정하였다. 또한 근로자
가 요청하는 경우 수시건강관리로 판정하였다.
일본과 한국은 유사하게 A 판정의 경우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는 근로자였
다. 나머지는 관찰이 필요한 자와 치료가 필요한 자로 나누어 판정하는데, 한
국은 직업병과 일반 질병을 별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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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가별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판정
국가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판정
독일
. 건강 영향 없음/ 근무 적합. 제한 없음
. 특정 환경에서 건강 영향 없음/ 제한적으로 근무 적합
. 일시적인 건강 영향/ 근무 부적합
. 영구적인 건강 영향/ 근무 부적합
- 이 경우 작업환경개선, 작업전환, 퇴직, 재활, 복귀 등의
단계적인 조치
영국
. 필수적 건강관리 : 석면, 벤젠 등 규정 유해물질, 발암성 등 물질
및 노출 수준이 높은 경우
. 선택적 건강관리 : 노출 수준이 낮은 경우
. 수시건강관리 : 근로자가 작업에 의한 건강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면 사업주에게 요청
일본
A 소견없음, B 경과관찰, C 요치료, RT 기타 치료중인 여병이 있음
취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조치 강구,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설비의 실치, 정비 기타 적절한 조치 강구
한국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1 : 직업병 요관찰자, C2 : 일반질병 요관찰자
D1 : 직업병 유소견자, D2 : 일반질병 유소견자
R : 2차 건강진단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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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작업환경측정과의 연계성 여부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유해인자로
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으로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을 하는 것이다(법률 제15588호, 산업
안전보건법 제42조, 시행2018.10.18.).
우리나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들은 대부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확인, 분류하여 노출 대상자에 대하여 특수검진을
진행한다. 또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보고 그 주기를 단축하는 등 근로자
의 건강관리에 활용한다. 이에 각국의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과는 어
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최원준 등(2018)에 의하면 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 중 작
업장 농도가 노출기준(MAK value : 작업장 허용 최대농도)의 1/4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는 건강진단 대상자로 분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
고, 결과에 따라 업무적합성 평가를 하였으나, 현재는 체계를 바꾸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수준을 저감시키기 위한 포괄
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활동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는 작업환경
측정에서의 노출 수준을 기준으로 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발생되
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 그 노출수준에 따라 건강관리의 종류가 달
라짐을 알 수 있다(표 11).
일본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이 분리되어 있고, 유기용제의 경우 검
진대상물질은 14종으로 작업환경측정의 대상이 되는 유기용제의 종류와도 차
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작업환경측정결과
를 대상자 선정에 이용하지 않는다(김용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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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작업환경측정 관련된 규정 중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의 측정은 면제된다(고용노동부령 제27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시행 2019.12.23.). 그만큼 취급하는 공간의 크기에 비하여 극히 적은 양의 물
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노출 여부의 확인이 굳이 필요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수건강진단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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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법 제 18 조(측정의
의무)
공기 중으로 발생되는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유해물질을 완전히 배제하지






7 종, OEL:487 종), VCM,
6 가 크롬
O




제 1 류 및 제 2류의
특정화학물질, 납, 제 1 종




유해인자 약 189 종
O
노출기준 초과 시
특수건강진단 주기 1/2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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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위험성 평가와의 연계성 여부
영국은 위험성 평가 제도의 기원이 되는 국가로 1970년 초 로벤스 의원
(Lord. Robens)이 산업재해 해결을 위해 로벤스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업
장 안전보건 관리의 원칙으로 자기규제 체계 구축과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이는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독일은 1996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EU의 위험성 평가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였다.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1972제정)을 2006년에 개정하면
서 위험성 평가(법 제28조의2)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위험성 평가의 제도
적 도입은 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를 개정하여 시작되
었다(신인재, 2013).
이에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나라는 위험성 평가를 특수건강진단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하였다.
모든 나라가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특수건강진단과 모두 연
계가 되어 있지는 않았다. 연계가 되는 국가의 경우, 실시 결과에 따라 의사
등 전문가의 판단 하에 특수건강진단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중요도는 각 나라마다 다른데 특히 영국의 경우 그
실시 여부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정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제도 연구(2016)에서 영국의 위험성
평가제도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법령상으론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의무만을 사업주 등에게 부담시키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주를 비롯한 의무부담자들이 사업장의 현황에 따라 자율
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영국 위험성 평가 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제도의 실현 방식은 자율이지만 책임은 엄격하게
묻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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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법적인 제도는 존재하지만, 직업병 예방을 위한 강
력한 제도로서는 아직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산안법 제41조
의 2는 위험성 평가 의무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
고 구체적인 실시 절차나 방법 등을 지침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노력 의무
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정정임, 2015).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유사하게 노력 의무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전형배
(2010)는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 국가가 위험성 평가 제도를 산업안전보건
법과 정책의 중요한 기조로 삼게 된 것은 종전 규제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하였다.
독일의 경우 작업장에서의 건강과 안전 보호의 근간은 위험성 평가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작업과 관련된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상 위험성 유무와 범위
를 평가하여야 하다. 모든 예방 수단에도 불구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자
의 건강에 상당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의사나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
에 의한 건강진단이 고려되어야 한다(Guidelines for Occupational Medical
Examinations).
영국의 COSHH(the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 위험성 평가의 핵심적 구조를 알아보았다. 우선 작업장에 유해물
질이 존재할 것 같으면, 해당 물질, 작업, 작업 수칙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건
강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노출을 조절하거나 방지, 통
제수단 유지, 통제수단 사용, 비상 시 조치, 노출 모니터링, 건강감시, 정보와
훈련의 제공 중 어떤 것을 실행해야 하는지 결정한다. 이후 평가 사항을 기록
하고, 재검토한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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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국가별 특수건강진단과 위험성 평가의 연계성 여부
국가 연계성 여부 비고
독일 O
특정 유해 작업 근무 근로자 대상으로 사업주가
채용 시와 일정한 주기로 위험성 평가 제공,
위험성 평가 결과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후 남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 건강진단 실시
영국 O
특수건강진단 대상 화학물질은 일부만 규정,
건강장해 발생 위험 물질은 위험성 평가를 근거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음
일본 X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시 의무는 있음
한국 X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시 의무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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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ssential structure of COSHH assessment.
* A step by step guide to COSHH(the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 2002)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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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
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
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만 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라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특수건
강진단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출량이 극히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는 특
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가?
어느 사업장에서 별도의 룸으로 구획되지 않은 공간에서 하루 최대 약 30분
정도 아세톤으로 오염제거 작업을 하고 국소배기장치가 있는 경우, 특수건강
진단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민원인 신청번호
1AA-1808-217166), 해당 작업 장소를 밀폐하면(룸으로 구획하고 적정한 환기
설비 설치) 해당 작업자만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면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매
일 30분 이내의 작업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항상 불검출이었다. 해당 부서
에 배치하기 전에 아세톤 오염작업을 하지 않는 인원일지라도 모두 배치 전
검진을 실시해야 된다는 불합리한 답변이었다. 결국 전원이 수검하는 번거로
움을 없애고자 별도의 룸을 설치하였던 경험이 있다. 물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에 더 좋은 조치였지만,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사업장
내 의견이 많았다.
이처럼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현재의
법에 맞춰 선정하게 될 경우, 과잉 수검이 발생하는 등의 불필요한 수검을 초
래할 여지가 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선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소량이라도 노출되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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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G46 조항과 건강진단 대상 규정작업과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와 모든
예방 수단에도 불구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자의 건강에 상당한 위험이 존
재한다면 건강진단 대상이 된다(Guidelines for Occupational Medical
Examinations). 영국의 경우 노출 정도를 고려하여 건강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특수 건강진단 대상 화학물질은 특정한 몇 가지만 지정하였고, 다른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 건강 위험성 평가에 따라 건
강감시를 제공하였다. 일본은 유기용제 14종, 연, 4알킬연, 특정화학물질, 고기
압, 전리방사선, 석면 등이 건강진단 대상이었으며 작업환경측정과 위험성 평
가와는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이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볼 때 우리나라도 노출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대
상 유해인자가 아니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매년 새
로운 화학물질들이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강진단에서 배제됨은 물론 다른 보호조치도 없다. 이런
경우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최소한 건강진단은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사업주가 법으로 정해진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법적인 책임을 다한 것이다. 아직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유해인자에 의해 근
로자 건강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책임이 애매하게 된다. 독일이나 영국
의 경우 위험성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문제를 관리할 때 실제 문제가 생
기면 사업주가 책임지게 된다. 이것이야 말로 사업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
로 근로자의 산업보건 문제에 대처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지금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178종에만 국한되어 실시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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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어느 사업장에서 유해인자에 포함되지 않은 용제를 사용하였을
때 등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과잉으로 비쳐질 수 있
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특수검진을 하는 산업의학전문의의 자율성을 침해
할 수 있으며, (노상철, 2007) 특수건강진단의 그 본래 의의인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나 유해물질, 건강
진단 항목 등을 설정할 때 건강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건
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소량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불필
요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도 없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아닌 유
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직종에 따른 건강진단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직종별로 노출이 예상되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검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
면 해당 직종의 유해인자에 변화가 있더라도 특별한 법 개정 없이 해당 직종
의 유해인자에 대해서 검진을 할 수 있다. 채홍재(2016) 또한 이러한 특수검진
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유해인자 추가나 표적장기 및 검사항목 추가와
같은 실무적 개선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
며, 업종이나 직종별 검진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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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각국의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한국과 일본은 법으로 정한 대상 물질에 노출되
는 근로자이며, 독일과 영국은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선정한다.
둘째,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는 한국은 6개월 ~ 24개월로 유해인자 별로
그 주기가 상이 하였고, 일본은 대부분 6개월 이었으며, 독일은 12개월 ~ 24개
월, 영국은 12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했다.
셋째, 특수건강진단 항목은 한국은 178종이며, 일본은 유기용제 14종, 연
(납), 4알킬연(납), 특정화학물질, 고기압, 전리방사선, 석면 등이었으며, 독일은
G1~G46조항과 건강진단 대상 규정작업과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특수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 영국은 Schedule 6에 나온 항목과 건강 위험성 평가에
따라 건강감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특수건강진단을 작업장의 건강 위험성 평
가를 토대로 검사항목, 주기, 대상 근로자 선정 등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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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준, 강성규, 함성헌, 곽경민,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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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일본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쇼와47년 정령 제318호) 2019년 4월 10일 시행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유해한 업무)
제22조
제1항 법 제66조 제2항 전단의 정령에서 정한 유해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 제6조 제1호의 작업에 관련된 업무 및 제20조 제9호
의 업무
제6조 제1호 고압실내작업(잠함공법 기타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
하의 작업실 또는 샤프트 내부에서의 작업에 한한다.)
제20조 제9호 잠수기를 이용하거나 공기압축기 혹은 수동펌프에 의한 송기 또
는 가스통에서 급기를 받아, 수중에서 행하는 업무
2. 별표 제2의 방사선 업무
별표 제2 방사선 업무(제6조, 제21조, 제22조 관련)
一　엑스선 장치의 사용 또는 엑스선 발생을 수반하는 해당 장치의 검사 업무
二　사이클로트론, 베타트론 기타 하전입자를 가속하는 장치 사용 또는 전리
방사선(알파선, 중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전자선, 중성자선, 감마선 및 엑스선
을 말한다. 제5호에서도 동일) 발생을 수반하는 해당 장치의 검사 업무
三　엑스선관, 케노트론 가스 빼기 또는 엑스선의 발생을 수반하는 이러한 검
사업무
四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방사성 물질을 갖춘 기기의 취급 업무
五　전 호에서 규정하는 방사성 물질, 해당 방사성 물질 또는 제2호에서 규정
하는 장치에서 발생한 전리방사선으로 오염된 것을 취급하는 업무
六　원자로의 운전업무
七　갱내에서 핵원료 물질(원자력 기본법(쇼와30년 법률 제186호) 제3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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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서 규정한 핵원료 물질을 말한다.）의 채굴 업무
3. 별표 제3조 제1호 혹은 제2호의 특정화학물질（동호 및 31의 2의 물질 및
동호 37의 물질로 동호 5 또는 31의 2에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을 제조하거
나 취급하는 업무（동호 8 혹은 32의 물질, 동호 37의 물질로 동호 8, 또는 32
에 관련된 것을 제조하는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및 동호 3의 2, 11의 2, 13의 2, 15, 15의 2, 18의 2에서 4까지, 19의 2에
서 19의 4까지, 22의 2에서 22의 5까지, 23의 2, 33의 2, 34의 2의 물질 또는
동호 37의 물질로 동호 3의 3, 11의 2, 13의 2, 15, 15의 2, 18의 2에서 18의 4
까지, 19의 2에서 19의 4까지, 22의 2에서 22의 5까지, 23의 2, 33의 2, 혹은
34의 2와 관련된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16조 제1항 각호의 물질 （동항 제4호의 물질 및 동항 제
9호의 물질로 동항 제4호와 관련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시험연구를 위해 제
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 또는 석면 등의 취급, 시험연구를 위해 제조 또는 석
면 분석용 시료 등의 제조에 수반되어 석면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서의 업무
별표 제3 특정화학물질（제6조, 제9조의 3,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 2, 제21
조, 제22조 관련）
一　제1류 물질
１　디클로로벤지딘 및 그 염
２　α―나프틸아민 및 그 염
３　염소화비페닐
（이명 ＰＣＢ）
４　오르토―톨루이딘 및 그 염
５　디아니시딘 및 그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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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　베릴륨 및 그 화합물
７　벤조트리클로라이드
８　１에서 ６까지의 물질을 그 중량의 1퍼센트를 넘게 함유하거나 또는 7의
물질을 그 중량의 0.5%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합금은 베릴륨을














１０　카드뮴 및 그 화합물





















２１　중크롬산 및 그 염

















３１　p-클로로페놀（이명 ＰＣＰ）및 그 나트륨염
３１의 ２　포름알데히드
３２　마젠타
３３　망간 및 그 화합물（염기성 산화망간은 제외한다.）
３３의 ２　메틸이소부틸케톤
３４　 요오드화메틸
３４의 ２　Refractory Ceramic Fiber
３５　황화수소
３６　황산디메틸












９　１에서 ８까지의 물질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한 것
4. 별표 제4의 연 업무(원격조작으로 행하는 격리실에서의 업무는 제외한다.)
별표 제4 연 업무(제6조, 제21조, 제22조 관련）
一　연의 제련 또는 제련을 하는 공정에서 배소, 소결, 용광 또는 연 등, 혹은
소결광 등의 취급 업무（연 또는 연 합금을 용융하는 가마, 도가니 등의 용량
합계가 50리터를 넘지 않는 작업장에서 450도 이하의 온도에 의한 연 또는 연
합금의 용융 또는 주조 업무는 제외한다. 다음 호부터 제7호까지, 제12호 및
제16호에서도 동일）
二　동 또는 아연의 제련 또는 정련을 행하는 공정에서 용광（연을 3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원료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용광에서 연속하여 행
하는 전로에 의한 용융 또는 연매, 전해 슬라임(동 또는 아연의 제련, 제련을
행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업무
三　연축전지 또는 연축전지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리, 해체하는 공정에서 연
등의 용융, 주조, 분쇄, 혼합, 사분, 혼련, 충전, 건조, 가공, 조립, 용접, 용단,
절단 혹은 운반을 하거나 분말 상의 연 등을 호퍼, 용기 등에 넣거나 꺼내는
업무
四　전선 또는 케이블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연 용융, 피연(被鉛), 박연(剝鉛)
또는 피연한 전선 혹은 케이블의 가황 또는 가공 업무
五　연화합물을 제조하거나 연 혹은 연합금 제품（연축전지 및 연축전지 부품
은 제외한다.）을 제조, 수리, 혹은 해제하는 공정에서 연 혹은 연합금의 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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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용접, 용단, 절단 혹은 가공 또는 연 free-cutting steel (快削鋼) 을 제조
하는 공정에서 연을 주입하는 업무
六　연화합물（산화연, 수산화연 기타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다음의 표에서도 동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연 등의 용융, 주조, 분쇄,
혼합, 공랭을 위한 교반, 사분, 하소, 소성, 건조 혹은 운반하거나 분말 상의
연
등을 호퍼, 용기 등에 넣거나 꺼내는 업무
七　연라이닝 업무（마무리 업무를 포함한다.）
八　연라이닝을 하거나 연을 포함한 도료를 도포한 것을 분쇄, 용접, 절단, 리
베팅（가열하여 행하는 리베팅에 한한다.）, 가열, 압연 또는 연을 포함하는
도료를 긁어내는 업무
九　연 장치 내부에서의 업무
十　연 장치의 분쇄, 용접, 용단 또는 절단 업무（전 호에서의 업무는 제외한
다.）
十一　전사지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연 등의 가루를 뿌리거나 제거하는 업무
十二　고무 혹은 합성수지 제품, 연을 함유한 도료 또는 연화합물을 함유한
물감, 유약, 농약, 유리, 용접제 등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연 등의 용융, 주입,
분쇄, 혼합 혹은 피연(被鉛), 박연 업무
十三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납땜 업무（임시로 행하는 업무는 제
외한다. 다음 호에서 제16호까지도 동일）
十四　연화합물을 함유하는 유약을 사용하여 행하는 유약 작업 또는 해당 유
약 작업을 한 것의 소성 업무
十五　연화합물을 함유하는 물감을 이용하여 행하는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거
나 또는 해당 그림을 그린 것을 소성하는 업무（붓 또는 스탬프에 의한 작업
또는 국소배기장치 혹은 배기통이 설치된 소성가마에 의한 소성업무로 후생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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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령으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十六　용융한 연을 이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담금질 혹은 뜨임을 한 금속의
sand bath업무
十七　동력을 사용하여 인쇄하는 공정에서 활자의 문선, 직자 또는 해판 업무
十八　전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소에서의 청소 업무（제9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비고
一　「연 등」이란 연, 연합금 및 연화합물 및 이러한 물질과 다른 물질의 화
합물（소결광, 연매(煙灰), 전해 슬라임 및 슬래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二　「소결광 등」이란 연의 제련 또는 정련을 행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
결광, 연매, 전해 슬라임 및 슬래그, 동 또는 아연의 제련 또는 제련을 행하는
공정에서 발행하는 연매 및 전해 슬라임을 말한다.
三　「연합금」이란 연과 연 이외의 금속과의 합금으로 연을 해당 합금 중량
의 10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四　「연 함유 도료」란 연 화합물을 함유하는 도료를 말한다.
五　「연장치」란 분말 상 연 등 또는 소결광 등이 내부에 부착되거나 퇴적되
는 로, 연도, 분쇄기, 건조기, 제진장치 기타 장치를 말한다.
5. 별표 제5의 4알킬연 등 업무(원격조작으로 행하는 격리실에서의 업무는 제
외한다.)
별표 제5 4알킬연 등 업무（제6조, 제22조 관련）
一 4알킬연（4알킬연, 4에틸연, 1에틸·3에틸연, 2메틸·2메틸연 및 3메틸·1에틸
및 이러한 것을 함유하는 안티녹제를 말한다. 이하 동일）을 제조하는 업무
(4알킬연이 생성되는 공정 이후의 공정과 관련된 업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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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4알킬연을 가솔린에 혼합하는 업무（4알킬연을 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업무
를 포함한다.）
三 전 2호의 업무에서 사용하는 기계 또는 장치의 수리, 개선, 분해, 해체, 파
괴 또는 이동하는 업무 （다음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四 4알킬연 및 가연가솔린 (4알킬연을 함유하는 가솔린을 말한다. ）（이하
「4알킬연 등」이라고 한다.）에 의해 그 내부가 오염되어 있거나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탱크 기타 설비의 내부에서의 업무
五　4알킬연 등을 함유하는 찌꺼기（폐액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를 취급하
는 업무
六　4알킬연이 들어있는 드럼통 기타 용기를 취급하는 업무
七　4알킬연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업무
八 4알킬연 등에 의해 오염되거나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장소의
오염을 제거하는 업무（제2호 또는 제4호에 이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제거
한다.）
6. 실내 작업장 또는 탱크, 선창이나 갱 내부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장
소에 별표 제6의 2에 있는 유기용제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로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한 업무
제2항 법 제66조 제2항 후단의 정령으로 정한 유해한 업무는 다음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제11호 혹은 제22호의 물질, 제24호의 물질로 제
12호 또는 제22와 관련된 것을 제조하는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물
질을 취급하는 업무, 제12호 또는 제16호의 물질, 제24호의 물질로 제12호 혹
은 제16호와 관련된 물질을 광석에서 제조하는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이
러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및 제9호의 2, 제13호의 2, 제14호의 2, 제14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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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5호의 2에서 제15호의 4까지, 제16호의 2 혹은 제22호 2의 물질 또는 제
24호의 물질로 제9호의 2, 제13호의 2, 제14호의 2, 제14호의 3, 제15호의 2에
서 제15호의 4까지, 제16호의 2 혹은 제22호의 2에 관련된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또는 석면 등의 제
조, 취급에 수반되는 석면의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라 한다.
一　벤지딘 및 그 염
一의 二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二　β―나프틸아민 및 그 염
三　디클로로벤지딘 및 그 염
四　α―나프틸아민 및 그 염
五　오르토―톨루이딘 및 그 염
六　디아니시딘 및 그 염








十二　크롬산 및 그 염
十三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十六　중크롬산 및 그 염
十六의 二　나프탈렌
十七　니켈화합물（다음 호의 물질을 제외하고 분말 상 물질에 한한다.）
十八　니켈카르보닐
十九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二十二의 二　Refractory Ceramic Fiber
二十三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물질을 그 중량의 1퍼센트를 넘게 함유하거나
제8호의 물질을 그 중량의 0.5퍼센트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합금에
서는 베릴륨을 그 중량의 3퍼센트를 넘게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二十四　제9호에서 제22호의 2까지의 물질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로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
제3항　법 제66조 제3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유해한 업무는 염산, 초산, 황산,
아황산, 불화수소, 황린 기타 치아 또는 그 지지조직에 유해한 것의 가스, 증
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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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일본의 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쇼와 49년 노동성령 제36호)
(2017년 6월 1일 공포, 시행) 중 건강진단 관련 조항
（건강진단의 실시）
제39조 사업주는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업무（석면 등의 취급, 또는 시험
연구를 위해 제조에 수반되는 석면의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서 업무 및 별표
제1 제37호에서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를 제외한다.）에 상
시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별표 제3의 첫 열의 업무 구분에 따라 배치 또
는 해당 업무로 배치전환 시 및 이후 동표의 가운데 열의 시간 이내 마다 1
회, 정기적으로 동표의 마지막 열 항목에 대하여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
시하여야 한다.
２ 사업주는 영 제22조 제2항의 업무（석면 등의 제조 또는 취급에 수반하여
석면의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는 제외한다.）에 상시 종사 시킨 적
이 있는 노동자로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별표 제3의 업무 중 노동자가
상시 종사한 동항의 업무 구분에 따라 동표의 기간 이내 마다 1회, 정기적으
로 동표의 항목에 대하여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３ 사업주는 전2항의 건강진단（시안화칼륨（이를 그 중량 5퍼센트를 넘는 함
유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시안화수소（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를 넘
는 함유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및 시안화나트륨（이를 그 중량의 5퍼
센트를 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실시한 제1항의 건강진단을 제외한다.）의 결과,
타각증상이 인정되는 자, 자각증상을 호소하는 자, 기타 이상이 의심되는 자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표의 업무 구분에 따라 각각 동
표의 항목에 대하여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４ 영 제22조 제2항 제24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물질은 별표 제5의 물질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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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은 다음의 업무로 한
다.
一　제2조의 2 각호의 업무
二　제38조에서 준용하는 유기칙 제3조 제1항의 경우에 동항의 업무（별표 제
1 제37호의 물질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다음 항 제3호에서도 동일）
６ 영 제22조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것은 다음의 업무로 한다.
一　제2조의 2 각호에서 말하는 업무
二　제2조의 2 제1호 가.의 업무（디클로로메탄（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
무 중, 옥내 작업장 등에서 실시하는 세정 또는 닦는 업무는 제외한다.）
三　제38조의 8에서 준용하는 유기칙 제3조 제1항의 경우에서 동항의 업무
（건강검진의 결과 기록）
제40조　사업주는 전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건강진단（법 제66조 제5항 단
서의 경우 해당 노동자가 받는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다음 조에서 「특정화학
물질진단」이라 한다.）의 결과에 근거하여 특정화학물질 건강진단 개인（양
식 제1호）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２ 사업주는 특정화학물질 건강진단 개인표 중 특별관리물질을 제조하거나 또
는 취급하는 업무（크롬산 등을 취급하는 업무에서는 크롬산 등을 광석에서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크롬산 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한한다.）에 상시 종사하
거나 또는 종사한 노동자에 관계된 특정화학물질 건강진단 개인표에 대해서는
이를 3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의 결과에 대한 의사의 의견청취）
제40조의 2 특정화학물질 건강진단의 결과에 근거한 법 제66조의 4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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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로부터의 의견 청취는 다음에서 정한 것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一　특정화학물질 건강진단이 실시된 날（법 제6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가 건강진단의 결과를 증명하는 서면을 사업주에게 제출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
二 청취한 의사의 의견을 특정화학물질 건강진단 개인표에 기재할 것
２ 사업주는 의사로부터 전항의 의견청취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의 업
무에 관한 정보를 요구 받은 경우 신속히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의 결과 통지）
제40조의 3 사업주는 제39조 제1항에서 3항까지의 건강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건강진단 결과보고）
제41조 사업주는 제39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건강진단（정기적인 것에 한
한다.）을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특정화학물질 건강진단결과보고서（양식 제
3호）를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정유기용제 혼합물에 관련된 건강진단）
제41조의 2 특정유기용제 혼합물에 관련된 업무（제38조의 3에서 준용하는 유
기칙 제3조 제1항의 경우에서 동항의 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유기칙
제2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부터 제30조의 3까지 및 제3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긴급진단）
제42조 사업주는 특정화학물질（별표 제1 제37호의 물질을 제외한다. 이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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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있어서 동일）이 누출된 경우 노동자가 해당 특정물질에 오염되었거나
또는 해당 특정화학물질을 흡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동자에게 의사
에 의한 진찰 또는 처치를 받게 하여야 한다.
２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진찰 또는 처치를 받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는
노동자가 특별유기용제 등에 의해 현저히 오염되었거나 또는 다량으로 흡입했
을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노동자에게 의사의 의한 진찰 또는 처치를 받게 하
여야 한다.
３ 전항의 규정은 제38조의 8에서 준용하는 유기칙 제3조 제1항의 경우 동항
의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제1（제2조, 제2조의 2, 제5조, 제12조의 2,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6
조, 제38조의 2, 제38조의 7, 제39조 관련）
一　아크릴아미드를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아크릴아미드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二　아크릴로니트릴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아크릴로니트릴의 함유량
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三　알킬수은 화합물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알킬수은 화합물의 함유
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三의 二　인듐 화합물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인듐 화합물의 함유량
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三의 三　에틸벤젠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에틸벤젠의 함유량이 중량
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四　에텔렌이민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에틸렌이민의 함유량이 중량
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五　산화에틸렌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산화에틸렌의 함유량이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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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六　염화비닐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염화비닐의 함유량이 중량의 1
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七　염소를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염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八　오라민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오라민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
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八의 二　오르토―톨루이딘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오르토―톨루이딘
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九　오르토―프탈로디니트릴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오르토―프탈로
디니트릴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一　크롬산 또는 그 염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크롬산 또는 그 염
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一의 二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클로로포름의 함유량
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二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를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클로로메틸메틸에
테르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三　오산화바나듐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오산화바나듐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三의 二　코발트 또는 그 무기화합물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코발
트 또는 그 무기화합물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四　콜타르를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콜타르의 함유량이 중량의 5퍼
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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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五　산화프로필렌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산화프로필렌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五의 二　삼산화이안티몬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삼산화이안티몬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六　시안화칼륨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시안화칼륨의 함유량이 중
량의 5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七　시안화수소를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시안화수소의 함유량이 중
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八　시안화나트륨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시안화나트륨의 함유량이
중량의 5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八의 二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사염화탄소의 함유량
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八의 三　1·4―디옥산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1·4―디옥산의 함유
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八의 四　1·2―디클로로에탄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1·2―디클로로
에탄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九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탄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
질. 단,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탄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
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九의 二　1·2―디클로로브로판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1·2―디클로
로브로판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九의 三　디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디클로로메탄의 함
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九의 四　디메틸―2·2―디클로로비닐포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
질. 단, 디메틸―2·2―디클로로비닐포스페이트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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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九의 五　1·1―디메틸히드라진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1·1―디메틸
히드라진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二十　브로모메탄(취화메틸)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브로모메탄(취화메
틸) 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二十一　중크롬산 또는 그 염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중크롬산 또는
그 염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二十二　수은 또는 그 무기화합물（황화수은은 제외한다. 이하 동일）을 함유
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수은 또는 그 무기화합물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
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二十二의 二　스티렌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스티렌의 함유량이 중량
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二十二의 三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二十二의 四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테트라클로
로에틸렌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二十二의 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트리클로로에
틸렌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二十三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톨루엔디이
소시아네이트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二十三의 二　나프탈렌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나프탈렌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二十三의 三　니켈화합물（니켈카르보닐을 제외하고 분말 상 물질에 한한다.
이하동일）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니켈화합물의 함유량이 중량의 1
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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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十四　니켈카르보닐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니켈카르보닐의 함유량
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二十五　니트로글리콜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니트로글리콜의 함유량
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二十六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p-디메틸아
미노아조벤젠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二十七　p-니트로클로로벤젠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p-니트로클로로
벤젠의 함유량이 중량의 5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二十七의 二　 비소는 그 화합물（아르신 및 갈륨비소는 제외한다. 이하 동
일）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칼륨비소 또는 그 화합물의 함유량이 중
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二十八　불화수소를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불화수소의 함유량이 중량
의 5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二十九　β-프로피오락톤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β-프로피오락톤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三十　벤젠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벤젠의 함유량이 용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三十一　p-클로로페놀（이명 ＰＣＰ）또는 그 나트륨염을 함유하는 제제 기
타 물질. 단, p-클로로페놀 또는 그 나트륨염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
하의 것은 제외한다.
三十一의 二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포름알데히드의 함
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三十二　마젠타를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마젠타의 함유량이 중량의 1
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三十三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염기성 산화망간은 제외한다. 이하 동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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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망간 또는 그 화합물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
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三十三의 二　메틸이소부틸케톤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메틸이소부틸
케톤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三十四　요오드화 메틸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요오드화 메틸의 함유
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三十四의 二 Refractory Ceramic Fiber를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Refractory Ceramic Fiber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三十五　황화수소를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황화수소의 함유량이 중량
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三十六　황산디메틸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황산디메틸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三十七　에틸벤젠,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1·4―디옥산, 1·2―디클로로에탄,
1·2―디클로로프로판, 디클로로메탄, 스티렌,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테트
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이소부틸케톤, 또는 유기용제를 함유
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다음의 물질은 제외한다.
가.　제3호의 3, 제11호의 2, 제18호의 2에서 제18호의 4까지, 제19호의2, 제19
호의 3, 제22호의 2에서 제22호의 5까지 또는 제22호의 2의 물질
나. 에틸벤젠,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1·4―디옥산, 1·2―디클로로에탄,　1·2
―디클로로프로판, 디클로로메탄, 스티렌,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테트라
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이소부틸케톤, 또는 유기용제의 함유량
（이러한 물질이 2가지 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그 함유량의 합계）이 중량의 5
퍼센트 이하인 것（가. 의 물질은 제외한다.）




一　안티몬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안티몬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
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二　일산화탄소를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일산화탄소의 함유량이 중량
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三　염화탄소를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염화탄소의 함유량이 중량의 1
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四　초산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초산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
하의 것은 제외한다.
五　이산화유황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이산화유황의 함유량이 중량
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六　페놀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페놀의 함유량이 중량의 5퍼센트 이
하의 것은 제외한다.
七　포스겐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포스겐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
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八　황산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황산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
하의 것은 제외한다.
별표 제 3（제 39 조 관련）
업무 기간
（一）
다음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一　벤지딘 및 그 염
二　β-나프틸아민 및 그 염
三　디클로로벤지딘 및 그 염
四　α-나프틸아민 및 그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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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제39조 관련） (계속)
업무 기간
（一）
五　오르토톨루이딘 및 그 염
6 월
六　디아니시딘 및 그 염
七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八　마젠타
九　전 각호의 물질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二）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를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三）
염소화비페닐 등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벤조트리클로라이드（이것을 그 중량의 0.5%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를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六）
아크릴아미드（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七）
아크릴로니트릴（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八）
알킬수은화합물（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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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 3（제 39 조 관련）(계속)
업무 기간
（九）
인듐화합물（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十）
에틸벤젠（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十一）
에틸렌이민（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十二）
염화비닐（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十三）
염소（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오라민（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오르토톨루이딘（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十六）
오르토프탈로디니트릴（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十七）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이러한 물질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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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 3（제 39 조 관련）(계속)
업무 기간
（十八）
크롬산 등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六　전 각호의 물질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二十）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를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二十一）
오산화바나듐（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二十二）
코발트 또는 그 무기화합물（이러한 물질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二十三）
콜타르（이를 그 중량의 5%를 넘게 함유하는




산화프로필렌（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二十五）
삼산화이안티몬（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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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 3（제 39 조 관련）(계속)
업무 기간
（二十六）





四　제 1호 또는 제 3호에 있는 물질을 그
중량의 5%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五　제 2호에 있는 물질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二十七）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에탄（이
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1·2―디클로로프로판（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二十九）
디클로로메탄（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1·1―디메틸히드라진（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三十二）
브로모메탄(취화메틸)（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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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 3（제 39 조 관련）(계속)
업무 기간
（三十三）
수은 또는 그 무기화합물（이러한 물질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三十四）
스티렌（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三　전 각호의 물질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三十六）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를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三十七）
나프탈렌（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三十八）
니켈화합물（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三十九）
니켈카르보닐（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四十）
니트로글리콜（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별표 제 3（제 39 조 관련）(계속)
업무 기간
（四十一）
p-니트로클로로벤젠（이를 그 중량의 5%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四十二）
비소 또는 그 화합물（이러한 물질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四十三）
불화수소（이를 그 중량의 5%를 넘게 함유하는




β-프로피오락톤（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四十五） 벤젠 등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四十六）
p-클로로페놀（이명 PCP）또는 그
나트륨염（이러한 물질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四十七）
망간 또는 그 화합물（이러한 물질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四十八）
메틸이소부틸케톤（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四十九）
요오드메틸（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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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 3（제 39 조 관련）(계속)
별표 제 4（제 39 조 관련）
업무 기간
（五十）
Refractory Ceramic Fiber （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를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五十一）
황화수소（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를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五十二）
황산디메틸（이것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을
제조하거나 또는 취급하는 업무
6월
（五十三）
다음 물질을 시험연구하기 위해 제조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업무
6월
一　4-아미노디페닐 및 그 염
二　4-니트로디페닐 및 그 염
三　전 각호의 물질을 그 중량의 1%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업무
（一）
다음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一　벤지딘 및 그 염
二　β-나프틸아민 및 그 염
三　α-나프틸아민 및 그 염
四　p-메틸아미노아조벤젠
五　전 각호에 있는 물질을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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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 4（제 39 조 관련）(계속)
업무
（二）
다음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一　디클로로벤지딘 및 그 염
二　오르토―톨루이딘 및 그 염
三　디아니시딘 및 그 염
四　마젠타
五　전 각호에 있는 물질을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三）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
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四） 염소화비페닐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五） 베릴륨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六）
벤조크리클로라이드（이를 그 중량의 0.5퍼센트를 넘게 함유하
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七）
아크릴아미드(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
타 물질을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八）
아크릴로니트릴(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九）
인듐화합물(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十）
에틸벤젠(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타 물
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十一）
알킬수은화합물(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十二）
에틸렌이민(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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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 4（제 39 조 관련）(계속)
업무
（十三）
염화비닐(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十四）
염소(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타 물질
을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十五）
오라민(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타 물
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十六）
오르토―톨루이딘(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
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十七）
오르토―프탈로디니트릴(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
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十八）
카드뮴 및 기타 화합물(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함유하
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十九） 크롬산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二十）










十　전 각호에 있는 물질을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二十一）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二十二）
코발트 또는 그 유기화합물(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함
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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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 4（제 39 조 관련）(계속)
업무
（二十三）
오산화바나듐(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二十四）
콜타르(이를 그 중량의 5퍼센트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
질을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二十五）
산화프로필렌(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
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二十六）
삼염화이안티몬(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二十七）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틸메탄(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
거나 취급하는 업무
（二十八）
1·2―디클로로프로판(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二十九）
디클로로메탄(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
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三十）
디메틸―2·2―디클로로비닐포스페이트(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
급하는 업무
（三十一）
1·1―디메틸히드라진(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三十二）
브로모메탄(취화메틸)(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三十三）
수은 또는 그 무기화합물(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함유
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
무
（三十四）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
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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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 4（제 39 조 관련）(계속)
업무
（三十五）
나프탈렌(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三十六）
니켈화합물(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三十七）
니켈카르보닐(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
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三十八）
니트로글리콜(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
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三十九）
p-니트로클로로벤젠(이를 그 중량의 5퍼센트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四十）
비소 또는 그 화합물(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四十一）
불화수소(이를 그 중량의 5퍼센트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四十二）
p-프로피오락톤(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四十三） 벤젠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四十四）
p-클로로페놀（이명 PCP） 또는 그 나트륨염(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
거나 취급하는 업무
（四十五）
망간 또는 그 화합물(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四十六）
요오드화메틸(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




一　인듐화합물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인듐화합물의 함유량이 중량
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一의 二　에틸벤젠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에틸벤젠의 함유량이 중량
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一의 三　에틸렌이민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에틸렌이민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二　염화비닐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염화비닐의 함유량이 중량의 1
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三　오라민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오라민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
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三의 二　오르토―톨루이딘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오르토―톨루이딘
업무
（四十七）
Refractory Ceramic Fiber (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
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
무
（四十八）
황화수소(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四十九）
황산디메틸(이를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포함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五十）
다음의 물질을 시험연구를 위해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
一　4―아미노디페닐 및 그 염
二　4―니트로디페닐 및 그 염
三　전 각호에 있는 물질을 그 중량의 1퍼센트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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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四　크롬산 또는 그 염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크롬산 또는 그 염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五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를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클로로메틸메틸에
테르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五의 二　코발트 또는 그 무기화합물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코발트
또는 그 무기화합물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六　콜타르를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콜타르의 함유량이 중량의 5퍼센
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六의 二　산화프로필렌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산화프로필렌의 함유
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六의 三　삼산화이안티몬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삼산화이안티몬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七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탄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
질. 단,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탄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
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七의 二　1·2―디클로로프로판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一1·2―디클로
로프로판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七의 三　디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디클로로메탄의 함유
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七의 四　디메틸―2·2―디클로로비닐포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디메틸―2·2―디클로로비닐포스페이트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七의 五　1·1―디메틸히드라진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1·1―디메틸히
드라진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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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　중크롬산 또는 그 염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중크롬산 또는 그
염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八의 二　나프탈렌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나프탈렌의 함유량이 중량
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九　니켈화합물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니켈화합물의 함유량이 중량
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　니켈카르보닐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니켈카르보닐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一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p-디
메틸아미노아조벤젠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二 비소 또는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비소 또는 그 화합
물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三 β-프로피오락톤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β-프로피오락톤의 함유
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四　벤젠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벤젠의 함유량이 용량의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十五　마젠타를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마젠타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
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十六 Refractory Ceramic Fiber를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 단, Refractory
Ceramic Fiber의 함유량이 중량의 1퍼센트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는 업무）
제23조 법 제67조 제1항의 정령에서 정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一　벤지딘 및 그 염（이러한 물질을 그 중량의 1퍼센트를 넘게 함유하는 제
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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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β―나프틸아민 및 그 염（이러한 물질을 그 중량의 1퍼센트를 넘게 함
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三　분진작업（진폐법（쇼와 35년 법률 제30호）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
한 분진작업을 말한다.）에 관련된 업무
四　크롬산 및 중크롬산 및 이러한 염（이러한 물질을 그 중량의 1퍼센트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이러한 물질을 광석에서 제조하는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의 업무를 제
외한다.）
五　무기비소 화합물（아르신 및 비화갈륨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공정에
서 분쇄하고, 삼산화비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소, 혹은 정제를 하거나 또는
비소를 그 중량의 3퍼센트 넘게 함유하는 광석을 포트법(Pott method) 혹은
그리나왈드법(Greenawalt method)으로 제련하는 업무
六　코크스 또는 제철용 발생로 가스를 제조하는 업무（코크스 로 상에서 혹
은 코크스 로에 접하거나 가스 발생로 상에서 실시하는 업무에 한한다.）
七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이러한 물질 그 중량의 1퍼센트를 넘게 함유
하는 제제 기타물질을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八　베릴륨 및 그 화합물（이러한 물질을 그 중량의 1퍼센트를 넘게 함유하는
제제 기타 물질（합금에서는 베릴륨을 그 중량의 3퍼센트를 넘게 함유하는 물
질에 한한다.）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이러한 물질 중
분말 상의 물질 이외의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九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태양광선으로 염소화반
응을 시켜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에 한한다.）
十　염화비닐을 중합하는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않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
여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의 공중합체를 포함한다.）의 현탁액에서 물을 분
리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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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一　석면 등의 제조 또는 취급에 수반되는 석면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서
의 업무
十二　디아니시딘 및 그 염（이러한 물질을 그 중량의 1퍼센트를 넘게 함유하
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十三　1·2―디클로로프로판（이러한 물질을 그 중량의 1퍼센트를 넘게 함유하
는 제제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을 취급하는（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장소에
서 인쇄기 기타 설비의 청소 업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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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독일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가이드라인
List of Guidelines
G 1.1 Mineral Dust, Part 1: Respirable crystalline silica dust
G 1.2 Mineral Dust, Part 2: Dust containing asbestos fibres
G 1.3
Mineral Dust, Part 3: Man-made mineral fibres (aluminium
silicate wool)
G 1.4 Exposure to dust
G 2
Lead and lead compounds (with the exception of alkyllead
compounds)
G 3 Alkyllead compounds
G 4
Substances which cause skin cancer or skin alterations which
tend to become cancerous
G 5
Ethylene glycol dinitrate and glycerol trinitrate (glycol dinitrate
and nitroglycerin)
G 6 Carbon disulfide
G 7 Carbon monoxide
G 8 Benzene
G 9 Mercury and mercury compounds
G 10 Methanol
G 11 Hydrogen sulfide
G 12 Phosphorus (white, yellow)
G 13 Chloroplatinate
G 14
Trichloroethene (trichloroethylene) and other chlorinated
hydrocarbon solvents
G 15 Chromium(VI) compounds
G 16 Arsenic and arsenic compounds (with the exception of arsine)
G 17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G 19 Dimethylformamide
G 20 Noise
G 21 Cold working conditions
G 23 Obstructive airway disorders
G 24 Skin disorders (not including skin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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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독일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가이드라인(계속)
List of Guidelines
G 25 Driving, controlling and monitoring work
G 26 Respiratory protective equipment
G 27 Isocyanates
G 28 Working in oxygen-reduced atmosphere
G 29 Benzene homologues (toluene, xylene isomers)
G 30 Hot working conditions
G 31 Hyperbaric pressure
G 32 Cadmium and cadmium compounds
G 33 Aromatic nitro and amino compounds
G 34 Fluorin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G 35
Work abroad under exceptional climatic conditions and with
other health risks
G 36 Vinyl chloride
G 37 VDU (visual display unit) workplaces
G 38 Nickel and nickel compounds
G 39 Welding fumes
G 41 Work involving a danger of falling
G 42 Activities with a risk of infection
G 44 Hardwood dust
G 45 Styrene
G 46 Strain on the musculoskeletal system (including vibration)
Appendix 1 Biomonitoring
Appendix 2 Diagnosi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occupational
medical exa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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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영국의 건강감시 물질과 작업
The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2002,
Schedule 6







In manufacture, production, reclamation,
storage, discharge, transport, use or
polymerization.
Nitro or amino derivatives
of phenol and benzene or
its homologues.
In the manufacture of nitro or amino
derivatives of phenol and of benzene or
its homologues and the making of





Ortho-tolidine and its salts.
Dianisidine and its salts.
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In manufacture, formation or use of these
substances.






Processes in which these substances are
used, or given off as vapour, in the
manufacture of indiarubber or of articles
or goods made wholly or partially of
indiarubber.
Pitch
In manufacture of blocks of fuel
consisting of coal, coal dust, coke or
slurry with pith as a binding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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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Country comparisons of special medical examination systems
Ka Hui Kim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ng Wook Won, M.D., Ph.D.)
Special medical examination is an activity of occupational health tha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occupational diseases of workers.
But there has been a controversial about its usefulness, when it comes to
exposure to trace amounts or none detected substances. the special medical
examination system is seemed to have an incomplete element to prevent
occupational diseases when using new harmful substances not included
here.
Therefore, on this study I was trying to look to improvement of our
special medical examination system through review literature and country
comparison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rom country comparisons of
special medical examination systems.
1. The subjects of special medical examinations in Korea and Japan, are
workers exposed to the substances regulated by the law.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decide them by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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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frequency of special medical examinations varied from one to six
months in Korea, depending on hazardous factors and in Japan it is mostly
six months. 12 months to 24 months in Germany, and no more than 12
months in the UK.
3. There are 178 items for special medical examination in Korea and 14
types of organic solvents, lead, 4 alkyl lead, specific chemicals, high
pressure, ionizing radiation, asbestos, etc. in Japan. special medical
examination should be required for exposure to certain work and hazardous
materials including G1~G46 in Germany. The United Kingdom provided
health surveillance in accordance with the items of schedule 6 and the
health risk assessment.
Based on the above results, I suggest that the special medical
examination in Korea should be left to professionals to decide examination
items, frequency, and subject workers based on the health risk assessment
of the workplace and to make the employer tak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The role of occupational health service physicians, occupational health
professionals and health managers are important for this. Particularly, these
experts should not only keep the law, but also should be guaranteed to
participate in the law enforcement so that the reality of workers can be
precisely understood and reflected.
Keywords : Special medical examination, Occupational medical examination, Workplace
environment measurement, Risk assessment, Occupational medical examination by jobs
